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묵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0:30 am
  수요 기도회 (Wed. by Zoom) / 7:30 pm
  제자훈련 (Thur./Biweekly) / 6:30 pm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 EM다문화.Youth/ 김학섭 목사, 유초등부/ 이지연 전도사
∙ 유아유치부.미디어/ 윤성민 전도사 
∙ 아이티 선교센터/ 김승돈/김미애 선교사
∙ 성가대/ 1,2부. 지휘- 심성애, 반주- 윤미아
∙ 경배와 찬양/ 리더- 유철우, 키보드- 김선영
∙ 오르간/ 1,2부 조흥숙 
∙ 교회사무/ 김숙형
∙ 동시통역/ 안현정 안진석 윤수미 김학섭 노재승 김은혜
∙ 방송.미디어/ 주일- 김동규 양재일 윤훈로 이정석 박우성
               새벽- 이운섭 정철조 김학섭

  Global Methodist Church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식

 1. 유아 유치부 큐티학교 오픈! 유튜브 "남플유아유치부" 채널에서 

   '예수님 이랑 나랑' 큐티가 매일 진행됩니다.

 ∙E.M.(English & Multicultural) 

 1. Youth & E.M. will worship God together at 10:30 am
    in our Education Building.  

섬기는 사람들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지난주 헌금 통계 : 총 합계 $18,878.00 

 일반헌금 $18,458.00 십일조:$11,610.00      남플사랑:$2,050.00 
주일:$1,306.00  감사:$1,820.00  기타:$1,672.00 

 건축헌금 $70.00 약  정:$70.00 

 선교헌금 $350.00 속  회:$300.00   중남미:$50.00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소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히12:2)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목사관(248)227-5400      

mcosf.org 

2024년도 표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12:2)

제43권 09호

2024년 3월 03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행11:23)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담임목사

이철구
Rev.Chulgoo Lee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알림

1.오늘은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합니다. 

2.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3월호를 남플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3. 3/10(주일) 일광절약제 시작, Daylight Saving Time Begins. 

  다음 주일부터 일광절약제가 시작됩니다.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예배

  참석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구단합 및 성경퀴즈 대회

오늘 오후 1시부터 새로 구성된 교구/속회의 단합을 위해 특별행사를 실시합니다.

*E.M/유스 자원자들이 바비큐 준비와 아이들을 돌볼 예정이오니, 교구에 속한 

속도원들을 모두 행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2024년 사순절 믿음의 글 공모전 >

GMC 한미연회에서 전국 한인감리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순절, 믿음의 글> 

공모를 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간증 수필 말씀

묵상’의 형식으로 써서 아래 주소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공모전 응모, 접

수, 심사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시상은 5월에 Dallas, TX 있

을 한미연회(5/6-8)에서 수여될 예정입니다.  또한 선정된 작품은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와 유튜브 <기쁨의 언덕으로 TV>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

다. (포스터 참조)

⦁교우동정

[장례] 2/26(월), 김혜숙 권사님 모친, 오갑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유족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천국환송예배: 3/4(월) 오후 4시, Fred Hunter's Funeral Home 

(2401 S. University Dr. Davie, FL 33324)

교육부 소식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예배    목회 칼럼 / Pastoral Column

사순절을 뜻하는 Lent의 어원은 '만물의 소생'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의 대속의 은혜를 누림으로 동토에서 생명이 솟아
나듯 죽었던 우리 영이 새롭게 소생하여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제자의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을 말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심문 받으실 때 보여주신 모습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제자의 
삶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
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
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막14:60-62). 여기 보니, 주님은 입을 
열어 자기를 변호해야 할 때는 입을 닫고 말없이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가만히 있으
면 해를 당하지 않을 그런 순간에는 굳이 입을 여셔서 당신의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이 세상에 온 사명을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
신 증거요, 우리들이 따라야 할 '제자의 삶'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그러므
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2:19)며 제자의 삶에 대해 말했는데, 제자는 ‘세상의 가
치’가 아닌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 마귀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없이 복을 받을 거라면서 유혹하기도 하고 몰아가
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 방식을 따라 살면 사단이 정말 그 약속
대로 복을 줄까요? 낙시꾼은 고기를 잡을 때만 미끼를 주지, 잡은 고기에게 미끼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는 주님처럼 세상의 유혹
을 이기고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넘치면 좋지 않다 해서‘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적당히 불
면 시원하고 좋지만 그게 지나치면 태풍이 되어 파괴적으로 변합니다.  음식도 적당
히 먹으면 건강에 좋지만 제 아무리 맛나도 과식하면 몸을 해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기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9:8).  C.S. 루이스의 
글 중에 ‘절벽 아래의 집’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 절벽 아래에 집이 있었습니
다. 이 집은 절벽 아래에 있기에 곧 바로 그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절벽에서 뛰어내
리면 갈 수 있겠지만 살아서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가려면 돌아가
야 하는데, 그러면 자기 집과는 자연이 멀어지게 됩니다. 루이스는 이 이야기를 통
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
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나의 
집’에서 나오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고 선언하신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주께서 자아
를 죽이고 '자기 집'에서 나온 증거입니다. 이로써 주님은 사람들에게 침 뱉음을 당
하고 주먹으로 맞고 따귀를 맞는 등,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수욕을 당하셨습니
다.(막14:65) 그러나 주께서 '내가 그니라'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은 주님 가장 가
까이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오를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우리 모두
를 위한 생명의 길을 끝까지 내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
니라 존재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행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쌓
아올린 물질/권세/명예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
니다. 이 점에서 주님은 행복한 삶을 사셨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제자의 삶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금주 애찬 섬김

   금주 (3월 3일)   다음주 (3월 10일)

Vida Busgith 김달숙.김종호권사

생일감사 범사감사

 충성교구  믿음교구

            < 사순절 셋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2부(10:3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도자 Presider

▲

▲

▲

경배찬송 Opening Hymn / 23장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126번

영광송 Gloria  / 5장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풀은 마르고, 
갈급한 내 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 신앙고백 Apostles' Greed /                                  다같이

찬송 Hymn /295장 (통417)   큰 죄에 빠진 나를
                     ( Of Jesus' love that sought me)

기도 Prayer /  박영희 권사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 나의 모든 행실을 - 최혜영권사

기도 Prayer/  안현정 집사

찬양 Choir / 할렐루야 찬양대  
     - 바울의 기도 - 차주천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                                 영상 광고 

▲ 봉헌 Offering /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 마태복음(Matthew) 5:13-16

< 걸음을 멈추면 길도 끝난다! > 
End of the march, end of the trail!

     설교 Sermon / 이철구 목사 (Rev. Chulgoo Lee) 

▲

성만찬 Holy Communion

파송찬송 Closing Hymn/ 359장 (통401)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Go forward, Saint, towards to gate of heaven)

▲ 축도 Benediiction / 이철구 목사 (Rev. Chulgoo Lee)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4년 3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3월 3일

1부
온유교구  담당자

박영희권사  
 충성교구

2부 안현정집사

다음주
3월 10일

1부
온유교구 담당자

이경천집사
 믿음교구

2부 황영순권사

우리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 (선교사) 

 충성교구1  (중국-장은광)  충성교구2 (아이티1-김승돈)  충성교구3 (아리조나-이영호)

 믿음교구1  (터키-송정렬)     믿음교구2 (쿠바- 김기헌)  믿음교구3 (카자스탄-양재성) 

 믿음교구4  (아이티2-정광)  온유교구1 (볼리비아-김영모)  온유교구2 (도미니카-피터정)  

 소망교구1(니카라과1-김향자)   소망교구2 (이라크-손기주)     사랑교구1(니카라과2-김규현) 

 사랑교구2  (파나마-김재한)  은혜교구  (브라질-지덕진)  드림교구(키르키즈스탄-임다윗)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히12: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4:12)

 *인용성구/ 벧전1:15, 22 전4:12

금주의
말씀


